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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괴레메(Göreme)” 라는 뜻은 “보이지 않는”이란 뜻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

자들을 피해 눈에 띄지 않는 지하나 동굴 속에 교회와 생활공간을 만들어 신앙생

활을 했기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초대 교회 시절 로마 시대와 오스만 터키 시대에

는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 숨어든 기독교인들과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기  위해서 만

든 거대한 동굴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. AD 33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

밀라노 칙령에 의하여 로마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박해는 없어졌

지만,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부패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

은 이곳으로 모여들어 굴을 파고 생활하면서 기도와 경건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수

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다. 이런 교회들이 1년의 날짜들과 같은 숫자의 365개나 

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30여개가 발굴되었다고 한다. 그 중에서 16개의 동굴이 

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, 그 밀집된 동굴교회를 발굴하여 그대로 야외박물

관으로 만든 말 그대로 “Open Air Museum”이다.

이 책에 소개된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동굴교회는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

러일으키기 충분하다. 이 곳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는 인류회화사에서 가장 오랜 된 

그림 기술 또는 형태이며 회반죽을 벽면에 바르고 수분이 있는 동안 채색하여 완성

하는 회화로서 이러한 미술양식은 종교성과 서사성을 포함하고 있으며, 중세 말에

는 이탈리아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. 


